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눈물과 피를 뿌렸던 순국선열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6월 호국의 달!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지키고 건지기 위해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섰던 모세 (출 32:30-32)

자기 민족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소원하며 
간구했던 바울 (롬 9:1-3)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중보하는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6월 호국의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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